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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25.(금) 09:00 배포 일시 2022. 2. 25.(금)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강동진 (044-203-2411)

문화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배승환 (044-203-2415)

상상이 현실이 된 ‘광화시대’ 완성
- 2. 25. ‘광화시대’ 개막식 개최, 콘텐츠 4차 ‘광화벽화’ 공개 행사도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2월 25일(금) 오후 6시 30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다목적홀에서 ‘광화시대(Age of Light, 光化時代, Gwanghwa Sidae)’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열고 광화문 앞에서 마지막 4차 콘텐츠 ‘광화벽화’ 

공개 행사를 진행한다.

  ‘광화시대’는 정부가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과 2020년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을 잇는 사업이다. ▲ 지난 2021년 12월 17일, 1차 콘텐츠 ‘광화

풍류’를 시작으로 ▲ 2022년 1월 14일, 2차 콘텐츠 2종(광화원, 광화인), 

▲ 2022년 2월 4일, 3차 콘텐츠 4종(광화전차, 광화수, 광화담, 광화경)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 중 현장 방문형 콘텐츠 3종(광화원, 광화인, 광화

전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람객 수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약 1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광화시대’ 콘텐츠는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어 이번에 마지막 콘텐츠로 ‘광화벽화’를 공개하며 ‘광화시대’를 완성

하고 국민들이 실감콘텐츠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서울 광화문 일대는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3차원(3D) 매체예술

(미디어아트) 등 실감콘텐츠가 구현된 중심지로서, 첨단기술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를 경험하는 대규모 문화 체험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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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식에서는 ‘광화시대’ 사업 현황과 실감콘텐츠 8종 기획 의도를 발표

하고 그동안 공개한 콘텐츠 7종 체험자들의 소감 영상과 ‘광화시대’의 

완성을 응원하는 연예인들의 축하 영상을 공유할 계획이다.

 전 세계 매체 창작자들을 위한 미디어 캔버스 ‘광화벽화’ 공개

  ‘광화벽화’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을 거대한 ㄱ자 형태의 초대형 

미디어 캔버스로 재탄생시킨 ‘광화시대’의 핵심 콘텐츠이다. 특히 미디어 

작가들의 입체감 넘치는 작품은 물론 시민들의 실시간 참여를 반영한 

모바일 웹페이지 기반의 상호작용 영상 등을 함께 제공해 진정한 의미의 

‘공공 미디어 캔버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화벽화’는 ▲ 광화문의 상징성을 담은 ‘광화벽화’ 상징 영상(The Signature), 

▲ 광화문 속 시간과 날씨를 알리는 시보 영상(The Times), ▲ 광화문에서 

만나는 세계적인 매체예술 영상(The Global), ▲ 문화예술이 지닌 치유의 

힘으로 광화문을 채워나가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담은 영상(The Story), 

▲ 도심 속에 옮겨온 거대한 자연 속 놀라운 경관을 예술로 승화해 사람들

에게 휴식과 위로를 전달하는 영상(The Art) 등 총 5가지 주제, 영상 13종

으로 채워진다. 

  이 중 물체(큐브)와 광화의 빛이 만나 펼쳐지는 화려한 영상미로 찬란한 

문화의 빛을 표현한 <광화 오브제>와 광화문을 중심으로 펼쳐진 역사를 

동상의 형태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란 의미를 담은 <광화연대기>는 시민들의 이목을 충분히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광화벽화’의 상호작용 영상 2종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마당 곳곳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인식하거나 광화시대 모바일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 상호작용 영상 송출 시간(매시 10분, 40분)에 맞춰 

자신이 지정한 데이터나 나만의 캐릭터 등을 전송하면 그것이 미디어 

캔버스에 반영되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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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식 이후 열리는 ‘광화벽화’ 공개 행사는 국민이 향유하는 실감콘텐츠 

체험공간인 ‘광화시대’ 사업의 목적성을 반영해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꾸려질 예정이다.

 ‘광화벽화’ 인증사진 행사,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상품 증정

  문체부와 콘진원은 ‘광화시대’ 개막과 ‘광화벽화’ 공개를 기념해 국민을 

위한 행사도 진행한다. 개막식 당일(2. 25.)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근에서 

‘광화벽화’ 사진 촬영구역(포토존)을 운영하며, 인증사진을 자신의 누리

소통망에 게재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광화시대’는 빛으로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이 소통하는 장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광화문에서 만나는 실감콘텐츠가 시공간을 넘어 코로나로 지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광화시대’와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광화벽화’ 콘텐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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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광화벽화’ 콘텐츠 이미지

01 - The Signature 주제의 <광화 오브제>

02 - The Signature 주제의 <광화 연대기>



- 5 -

03 - The Times 주제의 <공중정원>

04 - The Times 주제의 <광화 시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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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The Global 주제의 <단델리온 프로젝트>

06 - The Global 주제의 <문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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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The Story 주제의 <리빙 몬스터>

08 - The Story 주제의 <애니멀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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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The Story 주제의 <인절미 3인방>

10 - The Art 주제의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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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The Art 주제의 <웨일>

12 - The Art 주제의 <소프트 바디>


